
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817호

나. 발 의 자 : 장흥순 의원(김동율 의원 등 찬성자 11명)

다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25일

라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31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⋅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

작장소를 보존⋅관리할 필요 있음.

3. 주요내용

  가. 시장이 시 관내의 역사적⋅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

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

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◦ 본 개정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역사적,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

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

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영상물 제작장소 관련 현황

◦ 영상물은 스크린, 비디오,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로 전달되는 작

품으로 영화, 애니메이션, 드라마 등이 있으며, 영상물의 종류에 따

라 제작장소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장이

대표적인 시설에 해당됨.

◦ 영상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영화를 중심으로 제작 장소에 대하여

살펴보면 촬영소는 영화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우리나

라에서 영화가 최초로 제작되던 1920년에는 영화제작사가 각기 촬

영소를 두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나 1930년대부터 경성 촬영소, 의

정부 촬영소 등 전문적인 영화 촬영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.

◦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영화가 중흥기를

맞이하면서 정릉 스튜디오, 삼성 스튜디오, 안양 스튜디오, 신필름

원효로 촬영소 등 헐리우드식 스튜디오들이 등장하여 현대적인 영

화제작 환경이 구축되었음.



◦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영화의 수입개방 등으로 한국영화가 어려

움에 처하자 낙후된 영상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

화하고자 대형 촬영스튜디오, 특수촬영실, 녹음편집실 등이 갖추어진

남양주 종합촬영소를 1991년에 개관하였음.

◦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한국에서 유일한 대규모 영화촬영소로 2000년

대 이전까지 한국영화의 대부분 스튜디오 촬영이 이 곳에서 이루어

졌으며 2001년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시작으로 대형 촬영소가

지방에 추가적으로 건립·운영되고 있음.

◦ 서울시는 과거 정릉 스튜디오(성북구 정릉동 821), 삼성 스튜디오(성동

구 군자동), 원효로 촬영소(용산구 문배동), 만리동 촬영소(서대문구 2

가 241) 등 영화 촬영소가 있었으나 현재 영화 촬영시설들은 철거되

었고 과거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없음.

◦ 한편, 동대문구에서는 2014년 9월 과거 답십리촬영소가 있던 자리

에 영화전시관을 개관하여 영화상영, 자료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

영하고 있으며 영화벽화, 상징조형물 등의 건립으로 답십리 영화의

거리를 조성하고 있음(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).



다. 종합의견

◦ 오늘날의 영화촬영소는 단순히 영화 제작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

니라 과거 촬영소에서 제작되었던 영화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의

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.

◦ 일례로, 1915년에 건립된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현재 대규모

촬영 스튜디오와 함꼐 촬영시설 외에도 다양한 테마파크와 영화관,

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

있음.

◦ 따라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하고 적극

적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유산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

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

됨.



<붙임자료>

답십리 영화촬영소 관련 사업추진 현황

 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현황

○ 답십리 영화촬영소는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총 80편의 영화가 촬

영된 곳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로 이전 이후 이 일대가 개발되면서

현재는 촬영소 고개, 촬영소 사거리 등 지명만 존재함

<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현황(1964~1969년)>

‣ 규 모 : 1,157㎡(스튜디오 2개, 연기실 등)

‣ 위 치 : 동대문구 답십리 2-24(현 서울동답초등학교)

‣ 촬 영 : 부부전쟁(’64년), 이수일과 심순애(’65년), 나운규 일생(’66년) 등 79편

-「생명」(’69년, 이만희 감독) 촬영을 끝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로 이동

 답십리지역 영화문화 보존 활동 관련

○ 답십리지역에는 사단법인 답십리 영화문화보존회가 동대문구청과 함께

답십리 영화전시관 기획전시 등 영화문화진흥활동을 하고 있음

<(사)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(2010년 등록)>
‣ 목적 : 답십리 일대 영화촬영소 역사적 문화적 보존과 개발

‣ 구성 : 약 50명, 정재식 회장(김대욱 명예회장)

‣ 활동

- 2011년 ‘추억의 영화’ 상영회와 전시회

- 2012년 제1회 답십리 영화문화페스티벌

- 2013년 답십리 영화촬영소 기념비 건립(11월)

 답십리지역 거주 영화계 원로 및 자료소장 현황

• 고응호(75세) : 자주댕기(’68), 팔불출(’80), 립스틱 그리고 남자의 사랑(’94) 등 감독

• 수 량 : 1,000여점(물품목록이 없어 정확한 수치는 미확인)

• 소 장 품 : 필름편집기(신상옥감독 사용), 필름, 영화대본, 포스터, 배우사진 등

• 보관상태 : 답십리 영화전시관 지하 및 상가건물 창고에 적치상태로 보관



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 운영(운영 : 동대문구)

❍ 위 치 :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-9(동대문구 문화회관 내)

❍ 개 관 : 2014. 9월 개관

❍ 시설규모 : 308㎡ (지상 1층, 지하 1층)

     

시 설 명 면 적 보 유 시 설

영화상영관 100㎡
○ 관람석 : 71석 ※ 장애인(휠체어) 2석 포함

○ 프로젝터 및 스크린(100인치)

자료전시관 178㎡
○ 영화촬영 카메라

○ 영화대본 및 소품 등

수 장 고 30㎡
○ 고전영화 등 비디오테이프

○ 기타 영화관련 소품 등

❍ 운영 프로그램
- 영화상영 : 주3회(매주 금,토,일 14:00~16:00)

- 상시전시 및 기획전시(연 2회 이상) 운영

▹ 전시품 현황 : 촬영소품(50점), 영화배우 및 감독 애장품(100점)

❍ 소요예산
- 설치예산 : 134,826천원

- ‘17년 운영예산 : 166,107천원

▹ 영화 체험관 등 설치(약1억원 포함), 운영 인건비, 아카데미 운영, 기획 전시 등

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(동대문구)

❍ 사업위치 : 답십리 사거리~촬영소 사거리, 동대문구체육관~문화회관
❍ 사업규모 : 연장 750m. 130m
❍ 사업기간 : 2017년 2월~12월
❍ 사업내용
- 영화벽화 조성, 상징조형물 조성

- 영화보도, 경관조명, 포토존(영화쉼터)

❍ 소요예산 : 936,500천원(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시비 400,000천원 포함)


